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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년 만에 ‘튜링 테스트’ 뚫다

지난 6월 7일, 영국 런던 왕립협회에서 열린 ‘튜링 

테스트’에 참가해 합격을 받은 인공지능 ‘유진 구스

트먼’과의 컴퓨터 대화 내용이다. ‘튜링 테스트’는 상

대가 컴퓨터인지 사람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심사

위원들이 자유 주제로 일정 시간 채팅한 뒤, 대화 상

대가 ‘인간’인지 ‘컴퓨터’인지 판정하는 대회이다. 컴

퓨터를 진짜 사람으로 오인하는 심사위원의 비율이 

30% 이상이면 ‘인공지능 컴퓨터’로 판정된다.

‘유진’은 러시아 과학자들이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개발한, 햄버거를 좋아하는 13세의 소년 인공지능

이다. 어려운 질문에도 능청스럽게 받아넘긴 유진에

게 심사위원의 33%가 ‘진짜 인간 소년’으로 오인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인공지능 판정 시험’인 ‘튜링 테

스트’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4년 만의 일

이다. 튜링 테스트는 ‘인공지능 연구의 아버지’로 꼽히

는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이 고안했다. 그는 1950년 

“컴퓨터의 응답을 인간과 구별할 수 없다면 컴퓨터가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기계가 도전했지만 테스트를 

통과한 경우는 없었다.

영국 레딩대학의 케빈 워릭 교수는 이를 두고 

“인간의 지능을 완전히 모방해냈다는 점에서 인공

지능 연구 역사상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말한다. 

연구팀이 ‘유진’을 처음 개발한 건 2001년. 13년간 

꾸준히 업그레이드되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합격 소감을 묻는 말에, ‘유진’은 “특별한 

건 없어요. 꽤 쉽게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느꼈으니

까요.”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컴퓨터와의 이런 대화는 어떻게 가능

할까? 그 비밀은 인간의 대화처럼 수많은 ‘경우의 수’를 

따져 프로그램을 짠 데 있다. 즉 인간의 질문에 대한 

문장 구조나 문맥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인간의 대화를 모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 덕분이다.

‘키워드(keyword)’ 중심의 과거 프로그램 방식은 

인간의 질문을 전체 맥락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키워드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맥락을 조금만 벗어

나도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진짜 인간 흉내낸’ 인공지능 첫 탄생

“나는 나이가 어려서 엄마가 허락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아버지가 술에 취해 들어오셨는데

어머니의 잔소리가 엄청났어요.”(응답자)

“그런 엄마에 대해
평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질문자)

“제 애완동물 기니피그를 싫어해서

정말 불만이에요.”(응답자)

김 형 자  과학칼럼니스트

“맥주를 좋아하나요?”
(질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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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작 인공지능 전문가 중에는 ‘튜링 테스

트’가 컴퓨터의 인공지능을 판정할 수 없다는 반론이 

많다. 사람의 행동과 뇌는 연관성이 깊은데, ‘유진’의 

경우 컴퓨터가 진짜 ‘생각’을 해서 답을 했다기보다 

정교하게 짜여진 알고리즘의 결과물일 뿐이라는 것. 

인간의 사고를 흉내 내어 답했다고 해도 컴퓨터는  

그 말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세계 최초로 감정 읽는 로봇 등장

지난 6월 5일 일본 소프트뱅크(SoftBank) 회사가 

선보인, 로봇 ‘페퍼(Pepper)’의 반응이다. 초등학생만 

한 몸집의 페퍼는 최초로 사람의 감정을 읽고 반응 

하는 인공지능 로봇. 사람의 표정과 음성을 토대로  

감정을 인식하여 의사소통한다.

페퍼의 머리에는 4개의 마이크가 있다. 이 마이크 

를 통해 소리의 방향을 인식하고, 눈 안쪽의 적외선 

거리 센서로 말을 하는 사람과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

다. 거리를 측정한 후에 사람을 빤히 쳐다보면서 사람

의 감정을 이해한다. 이를테면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사장에게 말했듯, 사람이 웃어도 눈은 웃지 않고 입만 

웃으면 진짜로 웃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페퍼를 움직이는 핵심 기술은 클라우드와 인공 

지능(AI)이다. 페퍼가 사람의 표정을 인식하여  

감정을 학습한 결과들은 클라우드 컴퓨터의 감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이러한 정보들은 가정 

이나 사무실에 입양된 각 페퍼들에게 다시 전달돼 

로봇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페퍼들은 더욱 똑똑해진다.

인간의 지능을 대신할 답 뇌지도에서 찾다

페퍼는 감정을 읽는 로봇이다. 하지만 현재 인공 

지능 연구자들이 추구하는 핵심은 사람처럼 “사랑, 

감정, 마음을 지닌 지능 로봇”이다. 작가가 컴퓨터

와 사랑에 빠지는 영화 ‘그녀(Her)’에서 질문마다 

척척 답하고 감정도 표현하는 진정한 ‘컴퓨터’이다. 

아직 그 길은 멀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 뇌의 ‘시냅스(synapse)’ 

처럼 학습하고 기억할 수 있는 전자회로가 반드시 

필요하다. 뇌는 뉴런이라고 불리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로 이뤄진 복잡한 ‘회로’이다. 1개의 뉴런

이 1만 개의 뉴런과 연결돼 신경정보를 주고받는데, 

뉴런과 뉴런이 연결된 구조를 ‘시냅스’라 한다. 이렇게 

복잡한 연결망 덕분에 뇌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컴퓨터는  분명  나날이  스마트해지고  있다 .  

하지만 인간의 위대함은 방대한 자료를 순식간에 

훑어서 정답을 도출해 내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런 질문을 던지는 능력에 있다. 인공지능 전문가

들은 뇌의 복잡한 연결망을 파헤쳐 ‘뇌지도’를 그릴 

수 없는 한 컴퓨터가 인간처럼 사고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뇌는 신경세포의 연결 구조를 수시로 바꾸며  

작동한다. 결국,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진정한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다.

기계의 한계와 언어의 모호성을 초월해 어의 

(語義)를 완전히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게 되면, 인공

지능은 친구처럼 도란도란 얘기하며 사람 마음을 따

뜻하게 해주는 공생의 길을 가게 되지 않을까?

“좋아요, 100점!”(페퍼)

“좋아.”(손 사장)

“입은 웃고 있지만, 눈이 웃지 않아요. 78점.”(페퍼)

“하하하하”(손 사장)

“손 사장님! 저와 악수하는 장면을 사진 찍어요.”(페퍼)




